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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당신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마리아 마르티나 수녀는 요제프 케메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처녀명: 마이어)의 딸이었다. 세례 때 

마르타라는 이름을 받았다. 마르타에게는 세 명의 형제가 있었다. 1942년부터 1951년까지 

케텐캄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고, 그 후 2년 동안 노르트룹의 농업 직업학교를 다녔다. 학교를 

마친 후에는 부모님 집에서 익힌 기술을 활용했다. 1955년, 뢰닝엔에서 우리 수녀들을 만나 1년 동안 

조리 견습생으로 일했다. 당시 분원장이었던 마리아 엘프리데 수녀는 마르타의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다. "...기본적인 태도, 쾌활한 성품, 헌신과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으로 수녀들의 인정과 신뢰를 

얻었고, 동료들과 충실한 연대를 이루었으며, 알고 지낸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 

그 후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 6년간 머물렀다. 그런 다음 1964년까지 수의사 가족의 가사 도우미로 

일했다. 마르타는 매우 훌륭한 자격증을 받고 그곳을 떠났다. 

1964년, 마르타는 훼히타에 있는 노틀담 수녀회 수련소에 입회하여 착복하면서 마리아 마르티나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1967년 첫 서원을 한 후, 여러 가사 관련 일을 맡았고, 1968년에는 벨름의 

성 마리엔하임에서 노인학 간호사 공부를 시작했다. 1969년,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 과정을 마쳤다. 그 

후부터 수녀의 활동 영역은 훼히타-마리엔하인에 있는 관구 본원의 간호 병동이었다. 1974년부터 

1977년까지 마르티나 수녀는 훼히타 간호학교에서 노인과 환자를 위한 간호 지식을 넓혔다. 몇 차례 

지역적인 활동이 있기는 했지만, 훼히타가 수녀 삶의 중심이었다. 수녀는 2018년까지 마리엔하인 

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수녀는 평생 동안 훼히타에서, 그리고 이미 은퇴한 이후에는 코스펠드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수녀들을 위해 온 힘과 헌신을 다해 일했다. 

마르티나 수녀의 건강은 수년에 걸쳐 악화되기 시작했다. 훼히타의 살루스가 폐쇄되자, 수녀는 오랜 

병원 생활을 마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코스펠드에 있는 안넨탈 수녀원으로 이주했다. 이제 안넨탈 

살루스에서 살게 되었다. 이곳에서 훼히타 출신의 몇 몇 동료 수녀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훼히타에서 함께했던 추억들은 수녀가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마리아 마르티나 수녀는 

사회복지사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즐겼고, 자신의 삶에서 얻은 경험과 기여를 통해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친척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집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기쁘게 

맞이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통스러운 순환계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수녀는 

짧은 기간 동안만 병상에 누워 간호 병동에서 지냈다. 수녀는 간호 직원들의 능숙한 도움을 받았고, 

동료 수녀들의 모든 지원을 받았다. 자신을 찾아와 도와주고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표했다. 

"주님, 당신은 제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는 수녀 삶의 좌우명이었다. 하느님의 도우심과 

자비에 대한 수녀의 신뢰는 임종 직전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느님 안에서의 긴 수도 생활이 

완성되었다. 


